
제약기업 집중 세무조사 살얼음판
국세청 , 200 1년부터 동아제약 비롯 7사 대상 … 외국기업도 3사 조사

2001년 말부터 제약업계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통상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법인세 조사라고 밝히고 있으나 거의 4-5개월 사이에 동종업종의 대표적

인 기업들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와 국세청 주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제약업계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점과 함께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다소 기획성이 있는 조사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01년 말부터 최근까지 동아제약을 비롯해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 10여곳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말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동아제약을 비롯해 보령제약, 삼일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제일약품

등이며 대웅제약은 2월22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Y기업도 조만간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국계 투자기업 가운데 2개의 제약회사가 2001년 말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002년 들어 1사 정도가

세무조사를 더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 이들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 및 의원 등에 대

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은 2001년 12월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8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 공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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